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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전� 9기� 토스의� 파괴적� 혁신과� 기업가� 정신

이승건� ㈜비바리퍼블리카� 대표� �

“토스에서의� 리더십은�

반드시� 팀원들의� 신뢰를� 얻어서�

팀원들이� 정말로� 지지하는� 권위자여야만� 합니다.“

■� ㈜비바리퍼블리카의� 폭발적� 성장

• 금융의� ‘Super� App'으로� 성장해� 나가는� 토스

-� 라이센스� 사업� 확장

:� 보험� 상품(토스인슈어런스),� 결제� 중개(토스페이먼츠),� 증권(토스증권),� 은행업(토스뱅크)�

-� 국내를� 넘어서� 세계로

:� 약� 51조원의� 국내� 금융시장�

+� 46조원� 동남아� 금융시장� 진출

⇒� 금융시장의� 온라인� 전환� 가속화에� 맞추어

� � � 온라인/모바일� 금융� 시장� 선도

■� ㈜비바리퍼블리카의� 사내� 문화

• 토스팀� 인사문화

-� 상벌제도� 문화� 폐지

:� 팀원들을� 관리하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업무에� 몰입할� 수� 있는� 동기부여� 요소를� 관리�

-� 업무만� 집중할� 수� 있는� 환경� 조성

:� 인사고과� 평가� 폐지,� 높은� 수준의� 상호� 신뢰� 문화� 구축,� 복지� 혜택� 증설

-� Makers,� Not� Managers

:� 개인의� 자율성을� 강화하여� 실무자들의� 주인의식� 함양

☞� 평가보상� 없이� 능동적으로� 조직화하여� 문제� 해결



   
10월� 조찬경연� 리뷰

• 토스팀� 문화의� 근간

문화� =� 일하는� 방식� =� 승리의� 전략

탁월한� 구성원을� 채용하여� 완전히� 믿고� 맡긴다!

• 토스팀� 문화� 핵심� 원칙

-� 높은� 인재� 밀도

:� 탁월한� 역량과� 책임감을� 갖춘� 최고� 수준의� 인재� 채용

� � 조직의� HRD� 비용과� 관리� 비용을� 최소화하고� 인적자원� 비용을� 인재� 채용에� 집중� �

-� 자율성

:� 팀원� 각자가� 자신의� 업무� 영역에� 있어� 의사결정권(DRI)를� 가짐

� � 각자의� 영역에서� 최대한의� 임팩트를� 만드는� 것이� 목적

� � 경험과� 연차로� 인한� 업무� 영역의� 제한� X

� � 리더라� 하더라도 일방적으로� 지시하는� 방식� 불가

-� 수평문화

:� 팀원� 간� 자원� 사용� 편차가� 없고,� 모두에게� 최대한의� 정보를� 공유

� � 접근할� 수� 있는� 정보의� 양과� 동원할� 수� 있는� 자원의� 크기가� 모든� 직급이� 동일

■ 알파기업과� 베타기업

-� 닐스� 플레깅� 교수가� 제시한� 이론� (언리더십)

:� 경영인만� 주인인� 기업� →� 알파기업

� � 경영인과� 조직원이� 함께� 주인의식을� 갖는� 기업� →� 베타기업

� �

☞� 경영자만의� 리더십이� 아닌� 조직의� 모든� 구성원들이� 스스로� 결정권자가� 되어� 조직을� 이끔

⇒� 리더십은� 소수의� 전유물이� 아니라� 모두가� 발휘해야� 하는� 것이며,

� � 권위는� 스스로의� 능력과� 경험,� 역량을� 통해서� 증명해야� 하는� 것

“저희� 팀에� 문화가� 모두에게� 어울리는� 것도� 아니고

또� 저희가� 유일한� 성공� 방정식도� 아니라고� 생각합니다.

다만,� 한국에서도� 새롭고� 다양한� 기업� 문화� 혁신을� 시도하고� 있으며,

각� 기업에� 도입할� 가치가� 있는� 문화는� 충분히� 도입할� 수� 있습니다.“


